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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9. 직업 상담원에서 발생한 근막통 증후군, 우측 제 5요추부 신경근

병증, 우측중간 경추부 신경근 병증

성별 여 나이 44세 직종 사무직(직업상담원) 업무관련성 낮음

1. 개요: 근로자 정OO는 1996년 7월 1일 직업상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05년

11월 OO병원에서 상기 질병을 진단받았다.

2. 작업내용 및 환경: 근로자 정OO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업무 및 보고 자료

취합 및 작성으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와 전화를 사용하는 업무를 한다. 전화

상담은 하루 40-50통을 짧게는 수분 보통 20-30분씩하며 길게는 1시간 정도 할 때도 있

었다고 한다.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때 박스나 컴퓨터 부스 이송 및 설치를 하였는데 2005

년 이후에는 기획사에 맡겼다고 하며 집기 나르는 업무는 직원들이 담당했다고 한다. 그

외에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적은 없다고 한다. 동료의 진술에 의하면 높낮이

만 조절되는 의자에 얕게 걸터앉아, 정면을 바라보고 반듯이 앉는게 아니라 모니터 자체

가 왼쪽이나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어 30도 이상 허리를 틀어서 모니터를 들여다보며, 손

으로는 키보드 입력을 해야하므로 쏟아지는 전화는 어깨와 귀사이에 끼우고 떨어지지 않

도록 근육을 긴장시키며 업무를 봤다고 한다.

3. 의학적 소견: 2001년부터 목과 어깨 통증이 있었으나 파스를 붙이는 정도의 치료만

하였고 2004년 경부터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한다. 2005년 9월 30일 OO대학교 병원

MRI와 X-ray 검사상 근막통 증후군 소견을 받고 2005년 11월 OO대병원 근전도 검사

및 MRI상 근막통 증후군, 우측 제 5요추부 신경근 병증, 우측중간 경추부 신경근 병증으

로 진단받고 OO대학교 병원에서 치료중이다.

4. 결론: 이상의 조사결과 정OO는,

① 직업상담원으로서 작업과 작업환경에 대한 관찰적 기법의 인간공학적 평가

에서 위험도가 낮고, VDT 작업에 한정된 평가에선 중간 정도의 위험과 일

부 작업조건에서는 권고기준을 벗어나고 있으나

② 직업상담원으로서 업무의 작업기간, 작업자세의 위험도 수준, 컴퓨터 입력작

업의 작업시간, 기타 VDT 작업공간상의 위험도가 높지않으며,

③ 의학적으로 볼 때 비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

되므로

정OO의 근막통 증후군(우측요추부 주위근, 우측둔부근, 우측 상모근 및 견갑

골 주위), 우측 제 5요추부 신경근 병증, 우측중간 경추부 신경근 병증은직업상담

원으로서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


